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박경제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Kent, Ohio 

파견대학 Kent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2년 8월 16일~13년 6월 

12일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Kent State University 는 Ohio 주의 Kent 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규모 자체는 큰 편 입니다. 시설들은 괜찮은 편인데 체육관이 정말 

크고 좋습니다. 인종차별은 거의 아예 없고, 대체로 친절한 분위기입니다. 

2012-2학기 

수업 

첫 학기에는 경영전공 2개(Marketing application, International 

Marketing)와 ESL 과목 4개(Business English, Pronunciation, Public 

speaking, Debate), 체육과목 2개(Tennis, Badminton)를 들었는데 경영전공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은 마케팅 관련 분석방법을 활용을 배우기에 상당히 

좋고 수업도 잘 짜여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International marketing 

같은 경우엔 현지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과목이었는데 암기만 열심히 

하신다면 성적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ESL과목들 중에서는 

debate, public speaking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어 활용능력이 

조금은 느는 것 같네요.  

2013-1학기 

수업 

이 학기에는 경영관련 과목 4개(Managerial accounting,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Personal Selling,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와 체육과목 Boot camp를 들었습니다. 경영관련과목 4과목 

모두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교수님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특히 Personal selling 추천 드립니다. Boot camp 같은 경우엔 체력증진에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값
강조



프로그램 

운영 

Global Student Center 가 Van campen Hall 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곳에 가서 안내데스크에서 어떤 이유로 왔는지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친절하게 도와주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약간 구름이 많아서 특히나 겨울에는 햇빛보기가 조금 힘들어 우울해 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안전 
범죄가 일어났단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잘 

되어있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ㅇ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ㅇ ) 

 

일단 제가 첫 학기는 기숙사를 살았는데 가격대비 시설이 별로입니다. 

순천향대 학성사가 학기당 50만원정도 했었던 것에 반해, 제가 살았던 

기숙사(Van Campen)가 한 학기 300만원 정도이며, 시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한층 사람들이 샤워실 3개를 함께 이용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Twin Tower에 있는 기숙사들 같은 경우 4인당 화장실 

샤워실 하나가 주워지고 안에 각방이 따로 있는 형식이었는데 그곳은 

괜찮은 편이었고 4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ritower 쪽은 

각방이나 2인실이 있는데 각방은 좁으면서도 아늑하고, 2인실은 룸메와 

성격만 맞는다면 괜찮았습니다. 가격은 35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숙사인 centennial 쪽은 시설이 굉장히 좋고 2인 1실 기준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지만 가격이 450만원대 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같은 가격대라면 자취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2번째 



학기엔 미국에서 알게 된 사람과 자취를 했는데 학교근처의 최고급 

아파트 자취비가 월 55만원 정도로 기숙사와 비슷한 가격에 훨씬 좋은 

퀄리티를 보였습니다. 개인 사생활에도 좋고,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2인 1실 자취라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훌륭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 eagle’s landing, Campus Pointe, Campus edge, University 

Oxe, Province 등등… 기숙사 계약 조건이 1년인지라 기숙사를 신청하게 

되면 자취로 바꾸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자원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지, 안된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며 contract release 

해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현지 학생들도 10중 1명정도 성공할 

정도… KSU에서 만난 다른 교환학생(한,중,일)들도 많이들 시도했지만  

120명 중 10명 정도 허가를 받았을 만큼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ㅇ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ㅇ ) 직접 요리         ( ㅇ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일단 학교 교내 식당의 가격들이 대체로 높습니다. 학교 외부 

식당(chipotle, Tacobell, Burger King 등)들이 오히려 더 싸거나 비슷할 

정도입니다. 반면 외부식당은 캠퍼스가 워낙 커서 도착까지 30분 가량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해먹었는데,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한국인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아시안 마켓이 있어 김치, 라면 등 필요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에서도 신라면을 팔기 때문에 기숙사에 사는 동안에는 개별 용기에 

라면을 끓여먹기도 했습니다. 

교통 

일단 기숙사에 살 때에 통학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걸어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가 생활, 쇼핑, 장보기 등은 버스를 

타야합니다. KSU가 조금 큰 시골이나 아주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라 

여가생활거리는 딱히 없지만 그런 반면 월마트나 다른 곳을 가는 버스는 

잘 되어있습니다. 하루 1~2대 정도 Cleveland를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원  단위 : 약 800만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00만원  

Fees 

General Fee 783불 

International Student activity 10불 

Arts Fee 15불 

Prepaid Housing Fee 200불 

 

보험료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을 샀는데 

보험을 쓸 일이 딱히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병원들도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숙소 
기숙사 2878불 

자취 3200불 
 

식비 월 50만원~70만원  

교통비 X  

책값 학기당 100만원  

합계 740만원 + 식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일반적인 미국 방문 시 알아야 할 사항과 딱히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도 딱히 불편했던 점은 없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선 1년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미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여행이 아닌 거주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을 것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나, 가족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사는 일반 가정과 학생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지내면서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문화적 또는 대화, 회화적 측면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점은 겉으로 보이는 미국에 비해 실상은 한국에서 사느니만 

못하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외국인 친구들과 Movie marathon  발렌타인 데이 카드 만들기 

 

 

 

할로윈 다운타운 거리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와 
 Niagara Falls 

 

 

 친구들과 젤리 레슬링 경기 관람  생일 파티 

 


